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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883개항살롱’보금자리 새 단장 후 관광객 손짓  

-도시재생사업 정보 제공, 개항장 일대 활성화를 위한 소통창구 역할 기대 - 

- 근대역사 간직한 개항장 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 -

1883개항살롱이 새 단장 후 29일 새롭게 문을 연다. 

개항살롱은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 홍보 및 관광객 안내 등 업무

가 확대되면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중구 신포로27번길 53에 

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. 

이번 이전은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주민소통 업무와 

사업지구 내 시민 및 지역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. 향후 

개항장 일대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기대된다. 

 

인천 중구 개항장은 1883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역 전

초기지 및 국제 항구로 성장해왔으며 현재는 차이나타운, 각국 조계지, 

동화마을, 개항장거리, 아트플랫폼, 신포시장, 내항(상상플랫폼) 등 관광자원이 

풍부해 인천시민과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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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항장 및 내항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2019년 7

월 22일 설치된 ‘1883개항살롱’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

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소통 창구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

해왔다.

1883개항살롱과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5월 15일까지‘내항 바람나

무’를 설치해 내항 우선개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,‘레트로

한 감성, 나만의 한 컷’행사를 비롯한 이전 기념 시민참여 프로그램

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만날 예정이다.

조승환 시 재생콘텐츠과장은 “‘1883개항살롱’은 도시재생사업 정

보를 제공함은 물론 개항장 일대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

구축으로 주민이 만족하고 관광객들이 재방문하고 싶은 수요자 중심

의 소통창구로 재탄생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한편 새롭게 단장한 ‘1883개항살롱’의 운영시간은 월~금요일 오전 

9시부터 오후 6시,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.

<붙임> 이전 위치 및 1883 개항살롱 전경 사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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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이전 위치

○ 이전지 전경 사진(예시)


